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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經部를 중심으로 고려말-조선초에 수입된 중국본과 조선에서의 覆刻ㆍ

活印의 사실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세종은 한문고전의 硏鑽과 그것을 바탕으

로 한 자국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화국가 건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

다. 세종은 經史子集의 학문 모든 방면에 걸친 고전의 硏鑽을 통해 그 학술문화

의 성과를 섭취하였으며, 그 연찬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교국가로서 신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곧, 세종은 즉위 후 여러 

루트로 고전주해서의 善本을 구하여 이를 활자로 간행하거나 복각하였으며, 서

적을 단순히 摹印하거나 복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

연찬을 바탕으로 조선독자의 纂註本들을 새로 편찬ㆍ인쇄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초 유학의 연찬에 사용된 한문고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조선에서 다시 편찬ㆍ간행된 고전 주해서의 저본을 이루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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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고려 때는 서적의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조선전기에는 명나라 禮部

에 咨文을 보내어 欽賜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초 󰡔사서오경대전󰡕, 󰡔대학연의󰡕, 

󰡔자치통감󰡕, 󰡔통감강목󰡕 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서적들이었다. 그와 함께 

조선 초에는 고려조에 전래하여 있던 주요 서적의 覆刻도 함께 이루어졌다. 본고에

서는 󰡔四書五經大全󰡕, (元)董眞卿 編 󰡔周易會通󰡕, (元)吳澄 撰 󰡔易纂言󰡕, (元)董鼎 撰 

󰡔書集傳輯錄纂註󰡕, 鄒季友 音釋 󰡔書集傳󰡕과 󰡔詩集傳󰡕, 集賢殿 受命編 󰡔春秋經傳集

解󰡕, 胡安國 傳 󰡔春秋胡氏傳󰡕, (宋)林堯叟 註 󰡔春秋經左氏傳句解󰡕, 李廉 輯 󰡔春秋諸

傳會通󰡕 등을 대상으로 이들 서적의 수입 및 간행 사실에 대해 개괄하였다.

【주제어】 중국본, 주해서, 경부, 󰡔四書五經大全󰡕, 󰡔周易會通󰡕, 󰡔易纂言󰡕, 󰡔書集傳 

輯錄纂註󰡕, 󰡔(音釋)書集傳󰡕, 󰡔(音釋)詩集傳󰡕, 󰡔春秋經傳集解󰡕, 󰡔春秋胡氏傳󰡕, 

󰡔春秋經左氏傳句解󰡕, 󰡔春秋諸傳會通󰡕

І. 

조선 조정은 건국 초 전 왕조의 불교를 대신하여 유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상과 전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유교, 곧 주자학을 국시로 하는 국

가의 건설을 도모하였다. 조선 조정은 건국 초부터 조정이 중심이 되어 

유학에 대한 硏鑽과 국법 체계의 확립을 서둘렀다. 하지만 이 시기는 주자

학이 처음 수입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전 왕조의 불교 유습이 여전히 

짙게 남아 있던 시기였으며,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국가 건설이라는 

큰 지향은 정해졌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여전히 모색 중이던 시기

이기도 하였다. 정해진 것이 적었기에 거꾸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던 

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조선왕조는 새 시대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사상에 

대한 연찬과 그를 바탕으로 한 자국문화의 정비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즉위한 세종은 한문고전의 연찬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국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화국가 건설의 이상을 실현

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經史子集의 학문 모든 방면에 걸친 고전의 연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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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학술문화의 성과를 섭취하였으며, 그 연찬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

교국가로서 신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해 나갔

다. 곧, 세종은 즉위 후 여러 루트로 고전주해서의 善本을 구하여 이를 활

자로 간행하거나 복각하였으며, 서적을 단순히 摹印하거나 복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연찬을 바탕으로 조선독자의 纂註

本들을 새로 편찬ㆍ인쇄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초 유학의 연찬에 사용된 한문고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선 조정은 한문 고전의 주해서를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하고 재

편집하였으며, 조선에서 다시 편찬ㆍ간행한 고전 주해서의 저본을 이루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선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한문고전을 

수입하였으며 서적의 유통 사정은 어떠하였을까. 조선에 이미 수입되어 

있었으나 널리 열람되지 못한 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수요가 있

었음에도 지식사회에 보급되지 못한 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선초 국가 형성기 학술문화의 저변과 출판문화

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하 본고는 국내 국공립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말-조선초 수입 중

국본을 경부를 중심으로 개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선에서의 문헌

가공 및 편찬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Ї. 󰡔 󰡕   1)

󰡔四書五經大全󰡕은 󰡔性理大全󰡕과 함께 세종 1년인 1419년에 완질이 수입되었

다.2) 곧, 태종의 서자 敬寧君 李裶(1402~1458)가 贊成 鄭易, 刑曹參判 洪汝方 

1) 이 절은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여 작성함. 鄭亨愚, ｢󰡔五經ㆍ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東方學志󰡕 63,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沈慶昊, 󰡔韓國漢文基礎學史󰡕3, 태학사, 2012, 
pp.568-570.; 金文植, ｢朝鮮時代 中國書籍의 輸入과 刊行｣, 󰡔奎章閣󰡕 2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魯耀翰,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제2장.

2) 󰡔世宗實錄󰡕 卷6, 世宗 1年 12月 7日(1419, 永樂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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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중국을 다녀오면서 명나라 황제(곧, 成祖)에게서 麒麟ㆍ獅子ㆍ福綠ㆍ隨現

寺ㆍ寶塔寺 등 그림 5폭 등과 함께 당시 새로 편찬한 󰡔性理大全󰡕ㆍ󰡔四書五經

大全󰡕을 欽賜받아 왔다. 세종 1년(1419) 명나라 사신 太監 黃儼 등이 와서 

왕자의 謝恩을 요구하자 敬寧君이 여러 왕자들을 대신하여 謝恩使로 북경

에 다녀온 것이었다.3) 이때는 명나라에서 󰡔사서오경대전󰡕이 완성된 지 4

년여 후의 시점이었다.

세종은 재위 6년이던 1424년 2월에 庚子字로 󰡔大學章句大全󰡕 50벌을 찍

어 문신들에게 頒賜하였다.4) 그 이듬해 10월에는 󰡔성리대전󰡕ㆍ󰡔사서오경

대전󰡕 등을 인쇄하기 위해 冊紙를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의 관찰사에게 

바치게 하였다.5) 다시 그 이듬해인 1426년 11월에는 進獻使 僉摠制 金時遇

가 명나라 황제의 칙서와 함께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 1부 도합 1

백 20권과 󰡔通鑑綱目󰡕 1부 도합 14권을 흠사받아 왔다. 사신으로 온 尹鳳

이 돌아갈 때 세종은 󰡔사서오경대전󰡕ㆍ󰡔성리대전󰡕ㆍ󰡔宋史󰡕 등의 서적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여 진헌사 김시우가 돌아올 적에 명나라 측에서 

증여한 것이었다.6) 

이때 들어온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은 覆刻에 사용되었다. 곧,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의 복각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 세종 9년

(1427) 7월에 경상도 감사 崔府가 󰡔성리대전󰡕을 上梓하여 올리자,7) 같은 

해 9월 세종은 다시 󰡔周易大全󰡕ㆍ󰡔書傳大全󰡕ㆍ󰡔春秋大全󰡕을 경상감사에게 

보내 󰡔성리대전󰡕의 예에 의거하여 목판으로 인쇄하도록 하였다.8) 또 같

은 해 10月에는 전라도 감사 沈道源에게 󰡔詩傳大全󰡕ㆍ󰡔春秋大全󰡕을 보내면

서 전에 보낸 󰡔性理大全󰡕의 예를 따라 책을 찍어내도록 전지하였다.9) 이

3) 󰡔世宗實錄󰡕 卷5, 世宗 1年 8月 17日(1419, 永樂17).
4) 󰡔世宗實錄󰡕 卷23, 世宗 6年 2月 14日(1424, 永樂22). “分賜鑄字所所印 󰡔大全大學󰡕五十件于文臣.”
5)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0月 15日(1425, 洪熙1). “傳旨忠淸ㆍ全羅ㆍ慶尙道監司 ‘欲印 󰡔性理大

全󰡕ㆍ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貼)[帖]ㆍ全羅道四千帖ㆍ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6)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1月 24日(1426, 宣德1). 
7)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7月 18日(1427, 宣德2). “慶尙道監司, 進新刊 󰡔性理大全󰡕.”
8)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9月 3日(1427, 宣德2). “傳旨慶尙道監司 ‘今送 󰡔大全易󰡕ㆍ󰡔書󰡕ㆍ󰡔春

秋󰡕, 依 󰡔性理大全󰡕例刊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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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인 세종 10년 12월에 󰡔성리대전󰡕과 󰡔경서대전󰡕을 간출한 사람에게 

米穀을 내리고 있어,10) 󰡔성리대전󰡕과 󰡔사서오경대전󰡕의 복각 작업은 이 

무렵에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재위 11년이던 1429년 2월 府院君 李稷 등 41인에게 󰡔周易大全󰡕ㆍ
󰡔書傳大全󰡕ㆍ󰡔春秋大全󰡕을 하사하였다.11) 같은 달 23일 경상도 감사가 새

로 새긴 󰡔周易大全󰡕ㆍ󰡔書傳大全󰡕ㆍ󰡔春秋大全󰡕의 책판을 바치고,12) 3월 6일 

전라도 감사가 새로 새긴 󰡔詩傳大全󰡕과 󰡔禮記大全󰡕의 책판을 바치자,13) 주

자소에 내려 보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9년(1427) 9월 3일에 경상도 감사

9) 󰡔世宗實錄󰡕 卷38, 世宗 9年 10月 28日(1427, 宣德2). “傳旨全羅道監司: ‘今送 󰡔大全詩󰡕ㆍ󰡔春秋󰡕, 
依前送 󰡔性理大全󰡕例, 刊板.’” 󰡔春秋大全󰡕은 󰡔禮記大全󰡕의 잘못인 듯하다. 鄭亨愚, ｢󰡔五經ㆍ
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板 廣布｣, 󰡔東方學志󰡕63, 延世大 國學硏究院, 1989.

10) 󰡔世宗實錄󰡕 卷42, 世宗 10年 12月 13日(1428, 宣德3). “賜刊 󰡔性理大全󰡕及經書大全人, 米穀有差.”
11)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2月 13日(1429, 宣德4). “賜府院君李稷等四十一人, 󰡔大全易󰡕ㆍ󰡔書󰡕

ㆍ󰡔春秋󰡕各一件.”
12)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2月 23日(1429, 宣德4). “慶尙道監司, 進新刊 󰡔易󰡕ㆍ󰡔書󰡕ㆍ󰡔春秋󰡕

板子, 命下鑄字所.”
13)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3月 6日(1429, 宣德4). “全羅道監司, 進新刊 󰡔詩󰡕ㆍ󰡔禮󰡕板子, 

命下鑄字所.”

<圖 1> 서울大學校 奎章閣 藏 庚子字本 󰡔論語集註大全󰡕 卷10 首葉 

(一簑古貴 181.1-H65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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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周易大全󰡕ㆍ󰡔書傳大全󰡕ㆍ󰡔春秋大全󰡕의 판각을 명하고 같은 해 10월 

28일에 전라도 감사에게 󰡔詩傳大全󰡕ㆍ󰡔禮記大全󰡕의 판각을 명하였으므로, 

판각에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서대전󰡕은 강원도에서 판각되었다. 이 사실은 세종 10년(1428) 

1월에 강원도 감사 趙從生이 󰡔사서대전󰡕을 이미 세 곳에 나누어 刊板하고 

있는 중이며, 각기 누각을 지어서 나누어 보관하여 책이 섞이지 않게 하였

으며, 혹 닳아 없어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改刊하고 있다는 등 󰡔사서대전󰡕
의 간각 작업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14) 세종 11년(1429) 4

월 강원도 감사 조종생이 󰡔사서대전󰡕 50건을 인쇄하여 바치자, 4건은 宗學

에, 3건은 집현전에 각각 내리고, 그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15)

江原道 慶尙道 全羅道

󰡔四書󰡕 󰡔周易󰡕, 󰡔書經󰡕, 󰡔春秋󰡕, 󰡔性理大全󰡕 󰡔詩經󰡕, 󰡔禮記󰡕, 󰡔性理大全󰡕

변계량은 세종 9년(1427) 12월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이라는 제목으로 󰡔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에 대해 발문을 작성하였다. 같은 해 7월에 

경상도 감사 崔府가 󰡔성리대전󰡕을 올리자 9월에 세종은 다시 󰡔周易大全󰡕ㆍ
󰡔書傳大全󰡕ㆍ󰡔春秋大全󰡕을 경상감사에게 판각하도록 하고, 또 같은 해 10월

에는 전라도 감사에게 󰡔詩傳大全󰡕ㆍ󰡔春秋大全󰡕을 보내면서 전에 보낸 󰡔性理

大全󰡕의 예를 따라 책을 찍어내도록 전지하고 있으므로, 이 발문은 󰡔性理大

全󰡕의 판각을 마치고 󰡔四書五經大全󰡕의 판각이 이루어지고 있던 무렵에 작

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계량의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은 다음과 같다. 

󰡔사서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은 明나라 太宗 文皇帝가 儒臣들에게 명하여 

14) 󰡔世宗實錄󰡕 卷39, 世宗 10年 1月 26日(1428, 宣德3). “禮曹啓: ‘江原道監司報: <󰡔四書大全󰡕, 
已分三處刊板, 各構樓閣, 分類藏置, 毋使亂秩, 如或刓缺, 隨卽改刊, 守令交代之時, 明載解由, 
在前冊板, 亦依此例. 其藏書閣營造, 聽自願僧徒, 功訖賞職.> 請依所報, 竝諭他道, 依此施行.’ 
從之.”

15)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4月 22日(1429, 宣德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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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 책이다. 황제께서 우리 전하의 好學이 至誠에서 나왔다 여기시어 특별

히 이 책을 하사하시니, 모두 229권이었다. 우리 전하께서 널리 傳布하실 것을 

생각하고, 경상도 감사 신 崔府, 전라도 감사 신 沈道源, 강원도 감사 신 趙從生

에게 명하여 각기 그 도에서 판각하도록 하셨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 동

방은 文籍이 드물어서 학자들이 책을 널리 보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겼다. 宋나

라 이래 여러 유학자들 가운데 經書를 輔翼한 학설을 낸 이가 무릇 120명인데, 

모두 이 책에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이번의 간행이 어찌 우리 동방 

학자에게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전하께서 황제가 내리신 은혜를 

공경히 받들어 성학의 진실된 마음을 밝히고, 이를 후학에게 널리 베풀어서 

人心의 교화를 맑게 하셨으니 아! 지극하도다!

宣德 丁未(1427) 겨울 12월 甲寅 崇政大夫 右軍都摠制府事 集賢殿大提學 知經

筵春秋館事 兼成均大司成 世子貳師臣 卞季良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삼가 발

문을 쓴다.16)

서울대 규장각에는 이때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論語集註大全󰡕이 소

장되어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卷9冊(全帙): 四周雙邊 匡郭: 24.0 × 16.5 cm, 有界, 10行 22字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0 × 21.3 cm 

이 책은 매 책 首葉에 ｢經筵｣(朱文方印), ｢坡山淸隱｣(朱文方印), ｢聽松｣(白文

方印)의 印記가, 제3~9책의 卷尾에 ｢守琛仲玉｣(朱文方印), ｢昌寧成氏｣(白文

方印)의 印記가 각각 눌러져 있어, 이 책이 成守琛(1493~1564)의 舊藏本이

며, 경연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卞季良, ｢四書五經性理大全｣‘ “󰡔五經四書󰡕若 󰡔性理大全󰡕, 皇明太宗文皇帝命儒臣編輯之書也. 帝
以我殿下之好學, 出於至誠, 特賜是書, 書摠二百二十九卷. 我殿下思廣其傳, 命慶尙道監司臣崔府
ㆍ全羅道監司臣沈道源ㆍ江原道監司臣趙從生, 鋟梓于其道. 臣竊惟吾東方文籍鮮少, 學者病其未能
盡博. 大宋以來諸儒之說輔翼經書者, 凡百二十人, 而皆具此書, 一覽瞭然, 今此刊行, 豈非吾東方學
者之幸也耶? 而我主上殿下, 欽崇帝賚, 緝煕聖學之誠心, 廣惠後學, 以淑人心之德敎, 嗚乎至哉! 宣
德丁未冬十有二月甲寅崇政大夫右軍都摠制府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世子
貳師臣卞季良拜手稽首謹跋.”

   이 발문은 󰡔春亭先生文集󰡕 卷12 銘○跋에도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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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 서울대 奎章閣 藏 󰡔論語集註大全󰡕 第1冊 首葉 (古貴 1333-11). 아래부터 

｢經筵｣, ｢坡山淸隱｣, ｢聽松｣의 印記가 눌러져 있다.  

<圖 3> 서울대 奎章閣 藏 󰡔論語集註大全󰡕 第9冊 수록 卞季良의 

｢五經四書若性理大全｣. ｢守琛仲玉｣, ｢昌寧成氏｣의 印記가 눌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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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위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 󰡔論語集說大全󰡕과 같

은 때 같은 인물에게 내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明版覆刻本 󰡔周易傳義大全󰡕
零本 1책(권20-21)이 소장되어 있다. 간략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零本 2卷1冊: 四周雙邊 半郭 24.7 × 16.5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黑口, 上下

內向黑魚尾; 35.2 × 22.0 cm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首葉 右下方框內에 ｢經筵｣(朱文方印), ｢聽松居士｣(白

文方印), 框外右上方에 ｢內賜｣(朱文長方印)의 印記가 눌러져 있고, 卷尾 左下方

框內에 ｢坡山淸隱｣(朱文方印), ｢聽松｣(白文方印)의 印記가 각각 눌러져 있어, 

이 책 역시 成守琛의 구장본이자 경연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 4> 國立中央圖書館 藏 󰡔周易傳義大全󰡕 卷20-21(一山貴1231-23). ｢經筵｣, 

｢聽松居士｣, ｢內賜｣, ｢坡山淸隱｣, ｢聽松｣의 印記가 눌러져 있다. 

그런데 이 ‘3.7×1.9cm’ 朱文長方印의 ｢內賜｣ 印記는 세종조의 內賜本 일

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世宗實錄󰡕에 따르면 세종 11년(1429) 집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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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啓를 올려, 경연에 소장한 서책은 標記가 없을 수 없으므로, ｢經筵｣ 두 

자로 圖書를 만들어 매 권마다 이를 찍고, ｢內賜｣ 두 자로 圖書를 만들어 

만약 下賜하시는 책이 있으면 이 圖書를 찍어서 하사하도록 청하여, 세종

의 윤허를 얻었다.17) 이 ｢內賜｣印은 집현전의 이 건의에 따라 사용되기 시

작하였으나 오래되지 않아 폐지된 듯하다. ｢내사｣의 인기를 가진 서적은 

이 󰡔주역전의대전󰡕 이외에 1425년(세종 7)의 󰡔莊子鬳齋口義󰡕, 1429년(세종 

11)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등 3종이 알려져 있다.18) 

이후 세종 17년(1435)에는 갑인자로 찍은 󰡔詩傳大全󰡕을 宗室과 정부ㆍ육

조의 당상관과 문신 2품 이상과 여섯 승지에게 내려주었다.19) 세조 때는 

을해자로 󰡔사서오경대전󰡕을 再刊하고 이후 을해자 印本을 저본으로 整版

한 목판본도 나왔다.20)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에 이 󰡔서전대전󰡕의 

整版本 零本이 전한다(零本 1책: 晩松 A2 A1W, 零本 6책: 晩松 A2 A1X). 

세종은 주희의 註解와 주희 이후 유학자들의 여러 설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이 󰡔사서오경대전󰡕ㆍ󰡔성리대전󰡕 등 영락제 칙찬 대전본의 주해 방식

에 공감하여, 주요 한문고전에 대한 종합적 주해서의 편찬을 기획하였다. 

세종은 특히 한문고전의 詳註本을 중시하여, 즉위 후 여러 경로로 고전주

해서의 善本을 구하여 이를 활자로 간행하거나 복각하였으며, 이들 한문고

전에 대한 硏鑽의 결과물로서 여러 纂註本을 새롭게 편찬ㆍ간행하였다. 

17)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3月 26日(1429, 宣德4). “○集賢殿啓: ‘經筵所藏書冊, 不可無標記. 
請以經筵二字作圖書, 每卷着標, 又以內賜二字作圖書, 如有賜者, 着標以賜.’ 從之.”

18) 이재준, ｢朝鮮時代 內賜印의 類型 硏究｣, 󰡔書誌學硏究󰡕 第68輯, 書誌學會, 2016.
19) 󰡔世宗實錄󰡕 卷68, 世宗 17年 6月 1日(1435, 宣德10). “賜 󰡔詩大全󰡕于宗室與政府六曹堂上及文

臣二品以上六承旨.”
20)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3, 태학사, 2012, pp.56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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Ј.    

1.   󰡔 󰡕
세종은 재위 22년이던 1440년 집현전에 명하여 기존의 중국본 󰡔春秋經

傳集解󰡕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을 명한다. 세종은 杜預 󰡔
春秋經傳集解󰡕는 정밀하나 혹 지나치게 간명하고, 林堯叟와 朱申의 󰡔句解󰡕
는 자세하나 지나치게 번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杜預本을 위주로 하여, 

林堯叟와 朱申의 註解에서 긴요한 내용만을 뽑아 ‘附註’의 형태로 逐節하여 

붙이고, 陸德明의 󰡔經典釋文󰡕과 林堯叟와 朱申의 飜音을 취하여 ‘音訓’이라

고 하고 그 뒤에 붙이도록 하였다. 또한 책의 전체적인 체례는 󰡔春秋集傳

大全󰡕, 林堯叟本과 朱申本 등을 참조하여 세종 자신이 정하였다. 따라서 세

종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춘추경전집해󰡕는 󰡔資治通鑑思政殿訓義󰡕, 󰡔通鑑

綱目思政殿訓義󰡕 등의 예와 같이 기존의 중국본 󰡔춘추경전집해󰡕과는 체례

와 내용이 다른 새로운 주해서라고 할 수 있다.

󰡔春秋經傳集解󰡕의 杜預 서문에 이어서 발문 형식으로 실려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春秋左氏傳󰡕의 註釋은 一家 뿐만이 아니다. 杜預의 󰡔集解󰡕은 정밀하나 혹 지나치

게 간단하고,  林堯叟ㆍ朱申의 󰡔句解󰡕는 자세하나 자못 지나치게 번다하여, 반드시 

서로 참고해야만 비로소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경신년 여름 5월 주상께서 集賢願에 

명하여, 數家의 설을 모아 하나의 책을 이루되 杜預의 󰡔集解󰡕를 위주로 하고 林堯叟ㆍ

朱申의 󰡔句解󰡕는 번잡한 내용을 산삭하고 요점만을 취하여 특별히 ‘附註’ 2자를 더하

여逐節 아래에 넣게 하셨다. 또 陸德明의 󰡔經傳釋文󰡕과 林堯叟ㆍ朱申의 飜音을 채택하

여 ‘音訓’이라 하고 그 뒤에 부록하게 하셨다. 年 위의 經傳 두 글자는 모두 陰字를 

사용한 것과 年에서 甲子를 쓰고 逐節하여 圈點을 더한 것은 실로 林堯叟ㆍ朱申의 범

례를 따른 것이다. 12公의 年首와 列國의 紀年은 본디 林註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大全에 의거하여 姓氏를 標識하지 않아 번거로움을 제거하였다. 무릇 이러한 規模는 

모두 宸斷의 품의를 얻은 것이다. 이에 文辭가 환히 해석되고 節目이 분명하여, 考校

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열람에 편하게 되니 실로 후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21)



206  漢文古典硏究 第40輯

그런데 세종이 이 발문에서 언급한 ‘刪繁撮要’과 ‘便於覽閱’은 󰡔資治通鑑

思政殿訓義󰡕, 󰡔通鑑綱目思政殿訓義󰡕, 󰡔纂註分類杜詩󰡕 등 세종조에 편찬된 

관찬 주해서의 편집 강령을 이루는 말이다. 

세종조의 纂註本 편찬은 󰡔資治通鑑思政殿訓義󰡕에서 시작되었다. 세종은 

재위 16년인 1434년 6월 26일에 中樞院使 尹淮, 禮曹左參判 權蹈, 集賢殿 副

提學 偰循 등을 집현전으로 불러 󰡔資治通鑑󰡕을 考閱하게 하였다. 그리고 

文義를 알기 어려운 구절은 󰡔源委󰡕, 󰡔輯覽󰡕, 󰡔釋義󰡕 등 여러 서적을 參究하

여 그 해설을 逐節하여 붙이고, 󰡔通鑑訓義󰡕라고 명명하였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資治通鑑󰡕을 老人(즉 태종)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大字(갑인자)를 주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세종 18년(1436) 2월 27일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문신들에게 頒賜하였다.22) 

그런데 이때 安止가 작성한 ｢資治通鑑訓義序｣는 세종조의 纂註本이 가지

는 특징을 세종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상께서 경복궁 思政殿에 거둥하여 날마다 經筵에서 널리 儒臣을 맞아 나

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시되, 무릇 書ㆍ史에 대하여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그 온축된 뜻을 연구하고 그 精緻함을 다하였다. 하루는 예문관 대

제학 尹淮(1380∼1436) 등에 명하기를 “우리나라는 서적이 드문데 역사책은 더

욱 귀해서 배우는 자가 익히기 매우 어려우니 참으로 한스럽다. 경서는 근자

에 명나라 황제께서 하사한 󰡔性理大全󰡕 약간책을 받았는데, 訓解가 자세하게 

갖추어지고 句讀가 소상하여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니 더 의론할 것이 없다. 하

지만 󰡔資治通鑑󰡕의 경우 전질이 원래 흔하지 않고 箋釋도 오묘함을 다하지 못

하였으며, 本注는 너무도 간략하고 趙完璧 󰡔資治通鑑源委󰡕와 胡三省 󰡔資治通鑑

音注󰡕는 너무도 번거롭고 王幼學 󰡔資治通鑑綱目集覽󰡕과 史炤 󰡔資治通鑑釋文󰡕은 

21) 󰡔春秋左氏傳󰡕註釋非一家, 杜預 󰡔集解󰡕精要而或失之簡, 林堯叟ㆍ朱申 󰡔句解󰡕纖悉而頗傷於
繁, 必須參考, 始會歸趣. 歲庚申夏五月上命集賢願, 裒輯數家之說, 合成一書, 以杜本爲主, 林
朱則刪繁撮要, 特加‘附註’二字, 入于逐節之下, 又採陸德明 󰡔釋文󰡕ㆍ林朱飜音, 名曰‘音訓’, 以
附其後. 若乃年上經傳兩字, 皆用陰字, 與夫年書甲子, 節加圈點, 實倣林朱之例. 至於十二公年
首, 列國紀年, 本出林註, 今依大全, 不標姓氏, 以剗其煩, 凡此規模, 皆稟宸斷. 於是文辭曉析, 
節目分明, 不費考校, 而便於覽閱, 誠有補於後學云.

22) 󰡔世宗實錄󰡕 卷71, 世宗 18年 2月 27日(1436, 正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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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데가 있어,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병폐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 하나로 

일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여러 사람의 訓詁를 모으고 모든 의론의 정

화만을 가려서,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잘못된 곳을 깎아, 文義을 찾고 節次를 

분별하여, 사건마다 挾註하여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라.”고 하셨다. 23) 

󰡔성리대전󰡕의 경우 訓解가 정비되어 있고 句讀가 상세하여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니 더 의론할 것이 없다. 하지만 󰡔자치통감󰡕의 경우는 全帙이 

원래 흔하지 않은데 箋釋도 오묘함을 다하지 못하였다. 本注는 너무도 간

략하고 趙完璧 󰡔資治通鑑源委󰡕ㆍ胡三省 󰡔資治通鑑音注󰡕는 너무 번거롭고 

王幼學 󰡔資治通鑑綱目集覽󰡕ㆍ史炤 󰡔資治通鑑釋文󰡕은 오류가 있어, 모두 앞

뒤가 맞지 않는 병폐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 하나로 일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諸家의 훈고를 모으고 衆論의 精華만을 가려서, 번거

로움을 제거하고 잘못된 곳을 깎아, 文義을 찾고 節次를 분별하여, 사건마

다 挾註하여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라는 것이다. 

󰡔춘추경전집해󰡕에서 ‘刪繁撮要’과 ‘便於覽閱’이라고 한 언급이 安止의 서

문에서는 ‘芟繁釐枉’와 ‘以便觀覽’이라는 말로 나온다. 󰡔춘추경전집해󰡕가 

두예의 주석을 위주로 하고 다른 주석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자치통감사정전훈의󰡕는 胡三省의 音註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주석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한 것이었다. 열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책의 체례를 요

연하게 하고 夾註의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과 함께, 여러 주해서에서 긴요

한 주석만을 채택하여 종합한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였다.24)

고려대 만송문고에는 세종 24년(1442)에 초주갑인자로 印行한 󰡔춘추경

전집해󰡕가 전한다(晩松 貴290).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23) 安止, ｢資治通鑑訓義序｣, 󰡔東文選󰡕 卷94 序. “上御景福宮之思政殿, 日開經筵, 廣延儒臣, 講論
治道, 無書不覽, 無史不閱, 皆有以究其蘊而極其精矣. 一日, 命藝文舘大提學尹淮等曰: “本國
文籍罕有, 史冊尤鮮, 學者難於講習, 誠可恨已. 經書則比蒙欽賜 󰡔性理大全󰡕若干策, 訓解精備, 
句讀詳明, 開卷瞭然, 無可議者, 顧有 󰡔資治通鑑󰡕, 全帙本不多有, 其箋釋未盡其妙, 本注過乎
簡, 󰡔源委󰡕ㆍ󰡔胡註󰡕傷於繁, 󰡔集覽󰡕ㆍ󰡔釋文󰡕失之謬, 皆未免有牴牾難合之病, 不可不詳覈而一
之也. 宜集諸家之訓誥, 摭衆論之精華, 芟繁釐枉, 尋其文義, 辨其節次, 隨事挾註, 以便觀覽.’”

24) 노요한,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第3章 
󰡔資治通鑑󰡕 및 󰡔資治通鑑綱目󰡕 思政殿訓義의 編纂과 註解方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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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經傳集解 / 集賢殿 受命編 / 活字本(初鑄甲寅字)

10冊(全30卷15冊): 四周雙邊 半郭 26.4 × 16.9 cm, 有界, 10行18字 小字雙行, 下

向黑魚尾; 37.8 × 21.7 cm 

鑄字跋: 永樂元年(1403)春二月殿下謂左右曰 […] 權近拜手稽首敬跋, 永樂二十年

(1422)冬十月甲午 […] 卞季良拜手稽首敬跋, 宣德九年(1434)九月日 […] 

金鑌拜手稽首敬跋 

刊記: 正統七年(1442)九月日印出 

이 책은 권30의 卷尾에 權近의 癸未字 鑄字跋, 卞季良의 庚子字 鑄字跋, 金鑌
의 甲寅字 鑄字跋과 함께 ｢正統七年(1442)九月日印出｣의 刊記를 가지고 있어, 

세종 24년인 1442년 9월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每卷 首葉 右下方框
內에 ｢龜鶴亭｣(白文長方印)의 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龜鶴亭은 선조때 賀節使

를 지낸 栢巖 金玏(1540-1616)이 경상도 榮州에 세운 정자를 말하는 듯하다. 

<圖 5> 高麗大 晩松文庫 藏 初鑄甲寅字本 󰡔春秋經傳集解󰡕 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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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6> 高麗大 晩松文庫 藏 初鑄甲寅字本 󰡔春秋經傳集解󰡕 鑄字跋과 刊記

국립중앙도서관 一山文庫에도 같은 초주갑인자본 󰡔춘추경전집해󰡕가 소

장되어 있다(一山貴1235-13). 그런데 이 일산문고본에는 󰡔淸芬室書目󰡕의 

저자로 저명한 鶴山 李仁榮(1911~?)의 印記로 추정되는 ｢弘益人間｣과 ｢淸
芬室｣의 2과가 각각 每冊首와 每冊尾에 날인되어 있다. 이인영은 1937년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史學科를 졸업하고, 1940년부터 1944년까지 延禧專

門學校 講師를 지냈다. 해방 후에는 교육부 고등교육국장을 지냈고 1949

년 이래 서울대 문리과대학과 延禧大 교수를 겸임하였다.25) 그는 1944년 

자신의 소장본을 중심으로 著者, 刊行時期, 목록학상의 특징을 漢文으로 

서술한 󰡔淸芬室書目󰡕 9권 1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서목은 우리나라 현대

문헌학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書誌 저술이다.26) 

25) 김성준 편, 󰡔鶴山李仁榮全集󰡕(4책), 국학자료원, 1998. 11.
26) 朴文烈, ｢淸芬室書目考(1)-특히 鶴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圖書館

硏究󰡕 제22권 제3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2~26 ; 박문열, ｢淸芬室書目考(2)-특히 鶴
山의 古書의 刊年推定과 그 基準을 中心으로-｣, 󰡔圖書館硏究󰡕 제22권 제4호, 한국도서관

협회, 1981,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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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7> 國立中央圖書館 一山文庫 藏 󰡔春秋經傳集解󰡕에 날인된 ｢弘益人間｣(右)과 

｢淸芬室｣(左) 印記

그런데 그 주석이 자세하나 지나치게 번다하다고 언급한 林堯叟와 朱申

의 󰡔句解󰡕는 각각 (宋)林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와 

(元)朱申 句解 󰡔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를 가리킨다.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

관,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등에 零本이 남아 전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

장 覆元版 (宋)林堯叟 音註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零本 1책

(卷55-59)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古貴1235-104).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卷55-59 / 林堯叟 音註 / 木板本(覆元版) 

5卷1冊(零本): 四周單邊 半郭 14.9 × 10.4 cm, 有界, 12行22字 註雙行, 黑口, 上

下下向黑魚尾(內向黑魚尾混入); 23.0 × 13.7 cm 

<圖 8> 國立中央圖書館 藏 覆元版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卷55 首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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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卷

62-70 零本 1책, 보물 제1159호)의 卷尾에는 1431년 金致明이 작성한 跋文

이 남아 있어 간행의 유래를 알 수 있다. 

󰡔春秋󰡕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니, 時事를 기록하는 것은 󰡔左傳󰡕이 아니면 할 

수 없은즉 胡氏가 이른바 ‘좌씨를 살펴보면[按左氏]’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板刻이 없고, 혹 家藏本이 있는데 모두 중국의 書肆에서 온 것

이니, 어찌 사람들이 얻어서 볼 수 있었겠는가? 󰡔春秋󰡕를 배울 때의 어려움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 庚戌년 여름 예문관 대제학 申槩 공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

었는데, 나도 佐幕에 참여하였다. 공이 하루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諸道에서 간행하지 않은 것은 오직 󰡔左傳󰡕뿐입니다. 우리 집에 한 본이 있으니 

간행하여 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어떠합니까?” 나는 그 말을 좇아 

찬성하였다. 閏12月 錦山에 移牒하여 다른 郡에 재료를 모으고 각공을 모집하도

록 명하니, 각공들은 모두 승려들 중 일이 없는 자들이었다. 知郡 許安石 군이 

실로 간행의 일을 주간하였다. 작업이 절반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해년 2월, 공

이 大司憲으로 들어가고 判漢城 徐公이 선발되어 이어서 왔는데, 일에 대한 사려

가 주밀하고 감독에 더욱 힘을 써서 5월에 일을 마쳤다. 아! 여러 군자들이 후학

에 대하여 가히 힘씀이 수고롭고 혜택이 넓다고 하겠다. 나는 일의 전말을 남김

없이 여기에 쓴다. 宣德 6年 辛亥 5月 日 都事 金致明은 발문을 쓴다.27)

곧, 세종 12년(1430)에 새로 부임한 전라도관찰사 申槩(1374∼1446)가 家

藏本을 간행할 것을 都事 金致明과 의논하여, 그해 윤12월 錦山에 판각할 것

을 移牒하는 한편 다른 군에는 재료를 모으로 각공을 모집할 것을 명하였

다. 이때 일을 실제로 주간한 사람은 知郡 許安石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판각이 완료되기 전 申槩가 대사헌으로 轉職하자, 후임 徐選(1367~1433)이 그 

27) 󰡔春秋󰡕, 記事之書, 識時事, 非左傳不能也. 卽胡氏所謂按左氏者是已. 此書國無板刻, 或有家藏
者, 皆中朝書肆來也. 安能人得而觀之哉? 學春秋之患, 恒在於斯. 歲庚戌夏藝文館大提學申公
槩, 觀察全羅, 余參佐幕. 公一日語余曰: “今諸道未刊者, 唯左傳耳. 吾家有一本, 擬將刊卯, 以
惠學者, 何如?” 余從而贊之. 閏十二月移牒錦山, 令他郡鳩材募工, 工皆僧之無業者也. 知郡許
君安石, 實幹其事, 功未半, 辛亥二月, 公入爲大司憲, 判漢城徐公選繼來, 慮事周密, 督之益力
焉, 至五月告訖. 嗚呼! 數君子之於後學, 可謂力勤而惠廣矣. 余悉事之首末, 於是乎書. 宣德六
年辛亥五月日 都事金致明跋.



212  漢文古典硏究 第40輯

일을 이어받아 그 해 5월에 완성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金致明은 발문에서 󰡔春秋左氏傳󰡕이 국내에 판각이 없고 혹은 중

국의 書肆에서 들여온 家藏本 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閱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申槩가 자신의 家藏本을 내어 책을 간행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은 1403년 조정에서 癸未字로 󰡔音註全文春秋括例始末左

傳句讀直解󰡕를 찍어낸 일이 있다. 이 계미자 印本 역시 단종 2년(1454) 6월 

이곳 錦山에서 복각되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단종 2년(1454)에 금산에서 복각한 覆癸未字本 󰡔音註

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의 零本이 소장되어 있다(｢古貴1326-7｣(李

塏跋文 수록), ｢一簑 古181.1-Im 2e｣, ｢가람 古181.1-Im2e-v.1｣).28) 一簑本의 간

략 서지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 (宋) 林堯叟 句解 / 癸未字 覆刻本

4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0.3 × 10.4cm, 有界, 8行17字, 上下下向黑魚尾; 33.7 

× 18.8cm

28) 국립중앙도서관에도 同書가 소장되어 있다. 古貴1235-79

<圖 9> 國立中央博物館 藏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수록 金致明 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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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0> 서울대 奎章閣一簑文庫藏 覆癸未字本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卷43

일사본 제4책의 卷尾에는 ‘東大門市場(金奭熙商店)印行’이라는 原稿紙에 

朝鮮史編修官 稻葉岩吉 소장의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에서 

발문, 출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李塏의 약력, 생육신 및 사육

신에 대한 메모 등을 傳寫한 것이 첨부되어 있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左氏傳󰡕은 󰡔春秋󰡕를 羽翼하는 것으로, 사건이 갖추어져 있고 변론이 해박하

며, 문장은 아름답고 취지는 원대하여, 優柔하고 무젖어 더욱 맛이 있음을 깨

달으니, 실로 史家의 宗主이다. 註釋은 하나가 아니지만 오직 林氏의 口解가 명

석하고 알기 쉽다. 하지만 그 판본으로 세상에 행하고 있는 것은 자잘하고 번

잡해서 읽기 어렵다. 우리 태종대왕조 때 주조한 字本은 글자가 커서 보기에 

편한데, 印本이 적고 세월이 오래되어 학자들이 얻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겼다. 

계유년 여름 주상께서 집현전에 명하여 1질을 교정하여 오류를 깎아내고, 마

침내 臣 全羅道觀察 金連枝에게 명하여 錦山郡에서 새겨서 널리 전하도록 하셨

다.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다른 데 미칠 여가가 

없이 典籍에 뜻을 두시기를 이와 같이 拳拳히 하셨다.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예지와 文을 중시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誠心이 祖宗에 同符하셨으니, 아아 아

름답도다! 景泰 갑술년(1454) 여름 6월 일, 中訓大夫 集賢殿直提學 知製敎 經筵侍

讀官 臣 李塏는 분부를 받들어 삼가 발문을 쓴다.29)


